
Sermon Notes: 

 

서론: 인생은 만남이다. 

    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-> 만남을 귀히 여겨야 … 

 

본론: 

1. 예수 그리스도와 빌립의 만남 

     가. ‘나를 좇으라’는 한 마디에 따라가서 제자가 됨 

     나.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위해 벳세다 출신을 부르심 

2. 예수 그리스도와 나다나엘의 만남 

     가. ‘하나님의 선물’의 뜻 

     나. 다른 복음서의 12 제자의 한 사람인 바돌로매? 

     다. 빌립의 초청에 대한 반응: 나사렛에 대한 부정 이미지 

          나사렛: 거룩이라는 뜻이지만 거리가 먼 실제 생활 

     라. 의심과 편견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감 

     마. 예수님의 평가: 참 이스라엘 사람, 간사함이 없음 

         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 

     바. 고백: 하나님의 아들, 이스라엘의 임금-> 영적 민감함 

3.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 

     가. 코람 데오의 삶 (요셉) 

     나. Google 의 모토: Don’t be evil, 링컨 대통령의 삶 

     다. 부족한 우리들을 여전히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 

 

결론: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자각하고 어디서  

무엇을 하든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 

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요한복음 1 장 47 절  

‘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 

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? 

2.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는가? 

3.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? 

 


